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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차세대 모바일 AP '엑시노스 1080'  中 비보에 공급

등록 2020.10.13 08:58:52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5G 모바일 프로세서 '엑시노스 980'. 2019.09.04 (사진=삼성전자 제공)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삼성전자가 조만간 첫 5나노미터(nm·10억분의 1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출시

한다. 신제품은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비보의 5세대(5G) 스마트폰에 가장 먼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1분기 중 발매될 중국 비보의 5G 스마트폰 'X60'에  5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모

바일 AP 신제품 '엑시노스 1080'을 납품할 예정이다. 초미세 공정인 5나노미터 공정에서 모바일 AP를 양산할 기술을 갖춘 업

체는 현재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뿐이다.

최근 비보 주최 행사에서 판슈에 바오 삼성전자 중국 반도체연구소 상무는 비보 신제품에 엑시노스1080이 사용된다고 밝혔

다. 또한 엑시노스 1080이 성능 테스트 점수도 퀄컴 스냅드래곤865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중급형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1080은 5G(5세대) 통신 스마트폰 갤럭시 A51·A71에 탑재된 '엑시노스 980'의 후속작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5G 모뎀과 AP를 원칩에 통합한 엑시노스 980을 비보에 가장 먼저 납품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입지가 좁지만, 모바일 AP를 통해 매출 확대에 본격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AP를 외부 조달하는 중국 현지 업체들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칩셋 수급난을 겪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문이 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5나노 공정을 활용해 개발된 엑시노스 2100의 양산에 돌입했다. 엑시노스 990의 후속 제품인 엑시노스

2100은 ARM의 코어텍스 설계도를 그대로 쓰는 '레퍼런스 칩' 전략을 통해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성능 향상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엑시노스 2100이 내년 상반기 국내외 모델에 대거 채택되면 점유율 반등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

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모바일 AP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p 감소한 13%로 5위에 그

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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